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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한·중 FTA 2월 내 가서명 추진

❍ [정부, 한‧중 FTA 2월 내 가서명, 협정문 공개 예정] 양국 기술적 협의-문안작성 

끝내고 중국에 이를 보낸 뒤 회신 기다리고 있는 상황,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현재까지 특별한 이견‧쟁점은 없다고 밝혀

※ RCEP 7차 협상(2.9.∼13.)에서 별도로 만나 한 중 FTA 가서명 마무리 작업 진행

자료 : 한국경제(2015.2.18.) / 한국농어민신문(2015.2.20.) / 경향신문‧동아일보‧서울경제‧아주경제‧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2015.2.23.)

RCEP 제7차 협상 결과

❍ [RCEP 제7차 협상 개최, 2.9.~13., 태국 방콕] 2015년 말 타결 목표로 상품‧서비스‧
투자 분야를 비롯하여 경쟁‧지재권‧경제협력‧법률제도 분야 논의 활발

※ (한국 참석자) 김영무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대표로 참여

- (주요 내용) 중소기업 워크샵, 전자상거래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비공식 회의 

통해 각 분야에서 각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정보 교환, 경험 공유

※ △(상품 분야) 1차 양허안 주요 요소(1차양허안 수준 포함), 위생검역(SPS), 기술표준

(TBT),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 중점 논의

△(서비스와 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및 서비스 투자 챕터 협정문 협상 진행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법률제도분야) 협정문협상진행, 참여국간다양한논의진행

❍ [향후 일정] 제8차 RCEP 공식협상 개최(6.8.~13., 일본 교토) 예정

자료 : KBS‧SBS(2015.2.16.) / NEWSis‧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2015.2.17.)

TPP 주요 동향

❍ [미국 오바마 대통령, TPP로 무역주도권 확보 선언] 주례 라디오 연설(2.21.)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 무역 질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강조, TPP의 

신속한 체결 강조※, 의회의 신속협상권(TPA) 행정부 부여 촉구



⎗ 농정이슈

- 2 -

※ ‘2015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도 “최근 미국 경제의 성장률 상승과 고용 증가, 재정

적자 감소는 중산층 살리기 정책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성장률 제고 위해 TPP

체결, 정부 지출 증가와 교육,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이민 개혁 등 필요” 역설

- (평가) 美 중심 TPP 속도전, 中 주도 FTAAP 견제, TPP 협상 올해 상반기 타결 

위한 포석, 의회의 TPA 조속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 반대 세력 

사전 설득 위한 의도

※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팀이 TPA 관련 법안에 대한 이견 해소에 근접, 이르면

다음 주 타결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2.20.)

자료 : 동아일보‧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2015.2.23.)

❍ [국제무역연구원, 73개국 FTA 추진동향 분석, 한국 경제영토※ 세계 83%까지 확대 전망]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보고서(2.23.)에서 Mega FTA 확산에 적극적 

대응 필요, 타결 가능성 가장 높은 TPP 참여 여부 조속히 결정, 이후 RCEP의 

개방 수준 높여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

※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해당 국가 및 FTA 발효 상대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

- (전망) TPP 협상 이르면 올 상반기(1∼6월) 핵심 쟁점 합의하고 잠정 타결, 

TPP 타결되면 중국이 주도하는 RCEP도 한층 속도 가속화

자료 : 국민일보‧NEWSis‧동아일보‧머니투데이‧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5.2.23.)

참고 :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14 No.3_「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2015.2.23.)

농관원, 설 성수품 원산지 위반 업소 664개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수‧선물용 판매업소 원산지 위반행위 집중단속]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664개소 중 거짓표시 397개소(형사입건), 미표시 267개소(과태료 부과)

※ (조사대상 및 시기) 전국 13,083개소 / 2015.1.19.∼2.13.

- (주요 적발 품목) 배추김치(178개소), 돼지고기(162), 쇠고기(80), 버섯류(27), 쌀(24), 

닭고기(24), 빵류(19), 가공품 등(150)

자료 : KBS‧SBS(2015.2.16.) / 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파이낸셜
뉴스‧헤럴드경제(2015.2.17.) / 한국농업신문(2015.2.20.) / 농수축산신문(2015.2.24.)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관원,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소 664개소 적발 - 거짓표시 
397개소 형사 입건, 미표시 267개소 과태료 부과 -」(2015.2.17.)

식약처, 농·수협 판매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협과 함께 유통 중인 농수산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 1.19.~2.13.] 978건(농산물 726건, 수산물 252건) 모두 기준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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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식약청 검사 결과) △농산물 323건(사과, 감 등), △수산물 101건(조기, 

명태 등)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등 기준에 모두 적합

- (농‧수협 자체검사 결과) 농산물 403건, 수산물 151건에 대한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등 기준에 모두 적합

자료 : SBS‧YTN(2015.2.16.) / news1‧NEWSis‧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2015.2.17.) 
/ 한국농업신문(2015.2.20.) / 농수축산신문(2015.2.24.)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_「농‧수협 판매 농수산물 유해물질에 안전 - 농‧수협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농약 등 안전 확인」(2015.2.16.)

<식약처, 국내 유통 농산물 잔류 농약 안전한 수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국내 유통 농산물 잔류 농약 모니터링 결과 발표, 2.13.] 

배추 등 농산물 25개 품목 517건 수거하여 잔류농약(356종) 검사 결과※, 총 514건

(99.4%) 기준에 적합, 국내 유통 농산물의 잔류 농약 안심할 수준

※ (조사대상)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에 소재한 농산물도매

시장 14곳, 지역별 대형마트 백화점 42곳, 인터넷 2곳

- (미나리, 당근, 배추 총 3건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검출) 관할 시‧도에 폐기 등 

행정조치 요청(2014.4.18. / 6.5. / 9.22.)

자료 : KBS(2015.2.13.) / NEWSis‧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2015.2.14.) / 농민신문(2015.2.16.) / 한국
농어민신문(2015.2.20.)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_「국내 유통 농산물의 농약 잔류 걱정하지 마세요! - 식약처, 
국내 유통 농산물 중 잔류농약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15.2.13.)

유통기한 지난 수입 쇠고기 85만 명분 유통

❍ [유통기한 지난 불량 수입 쇠고기 85만 명분 170t 정도 유통‧판매※]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농식품부 자료 분석 결과, 2013.3.~2014.2.까지 수입 냉장 쇠고기 

7,935건 가운데 286건, 170톤이 유통기한이 지나 냉동육으로 전환 유통‧판매 확인

- (사례) △유통기한 만료된 당일이나 1~2일 전 냉동 전환된 쇠고기가 약 90t(9만㎏), 

△유통기한 6개월 지나 냉동육으로 전환

※ 냉장육의 유통기한은 열흘 정도지만, 냉동육으로 전환하면 전환시점에서 1년으로

유통기한 연장

자료 : SBS‧YTN‧경향신문‧국민일보‧아시아경제(2015.2.17.) / 경향신문(2015.32.1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활성화 추진

❍ [농식품부, 식육즉석판매가공업※(2013.10. 신설) 활성화 본격 추진] 2015~2019년

까지 총 1,365백만 원 지원, 표준매뉴얼 개발 및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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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메쯔거라이’※※를 벤치마킹하여, 단순 생육 판매 위주의 정육점에서 고기와 함께

소시지 돈까스 등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팔 수 있도록 신설된 업종

※※ 독일의 대표적인 식육가공 영업 형태로 식육 판매 외에 소시지 햄 등 즉석가공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을 부르는 명칭

-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 전환하거나 신규 창업을 

돕기 위해 이론과 실습 병행 추진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로 경영컨설팅 500개소 지원

자료 : 뉴스와이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투데이‧축산신문‧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5.2.17.)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본격 추진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500개소) -」(2015.2.17.)

가축유전자원 보존과 씨가축 개발 및 보급 확대

❍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 보존] △씨돼지 ‘축진듀록※’, ‘난축맛돈※※’ 확대 보급, 

△활용 가치 높은 국가 종축과 가축유전자원 보존 대상※※※ 확대 및 관리 지침 

개정, △국가단위의 한우와 젖소, 돼지 등 축종별 유전능력평가 강화

※ 축진듀록보급마릿수: (2013) 162마리→ (2014) 172 / 농촌진흥청에서개발한 ‘축진듀록’은

육질이 좋고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능력(산육능력)이 뛰어난 한국형 부계 씨돼지

※※ 난축맛돈 보급 마릿수: (2013～2014) 87마리 → (2015) 100

※※※ 현재 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는 한국 가축 15축종 90품종(계통) 등재

자료 : 뉴스와이어‧NEWSis‧파이낸셜투데이‧헤럴드경제(2015.2.17.) / 농촌여성신문(2015.2.23.)

참고 : 농진청 보도자료_「씨가축 보급은 늘리고 국보급 종자는 지키고 – 가축유전자원 보존과 
씨가축 개발 및 보급 확대」(2015.2.17.)

면세 등유 전용 농업용 중고 난방기의 범위 보완

❍ [면세 등유 전용 농업용 중고 난방기의 범위 보완(농림특례규칙 별표2 제17호)※] 

(현행) 2011.7.1. 이후 취득한 중고난방기 → (개정) 2011.6.30. 이전 취득한 중고

난방기에 대해 면세 등유 전용 공급※※ 허용

※ 기획재정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2.16.): 2014년 개정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

되도록 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

추진, 입법예고 부처협의(2.17.～3.2.), 법제처 심사 등 거쳐 공포 시행(3.6.) 예정

※※ 부정유통 가능성이 큰 등유 외의 유종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

자료 : news1‧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조선일보(2015.2.17.)

참고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_「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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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검역 중단

❍ [농식품부, 캐나다산 쇠고기 검역 중단, 2.13.] 캐나다에서 소 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에 감염된 소 추가 발견, 2014년 기준 캐나다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 쇠고기 수출국

※ 앞서,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캐나다 알버타 州의 다 큰 고기용 소 광우병 감염 확인
(2.11.), 해당 동물의 사체는 식품이나 사료체인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통보

자료 : KBS‧YTN(2015.2.13.) / MBC‧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세계일보‧아시아경제‧한겨레‧
헤럴드경제(2015.2.14.) / 매일경제‧조선일보‧중앙일보(2015.2.16.) / 한국농어민신문(2015.2.20.) 
/ 농민신문(2015.2.23.)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 BSE 발생으로 캐나다산 쇠고기 검역중단」(2015.2.13.)

구제역 및 AI 발생 주요 동향

❍ [구제역 발생 동향, 2.22. 현재] △총 104건(돼지 100, 소 4), △살처분: 98,874마리, 

△발생유형: O형(국내 백신 접종유형)

-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2.15.) △긴급 접종지역에 단가 백신(O형 manisa + O형 3039 

포함) 도입, △농장단위 살처분 신중한 추가 검토 후 결정, △발생지역 중심으로 

NSP항체(과거 감염으로 형성) 검사 확대 추진, △설 명절 대비 특별방역대책 추진

- (안전 시험 빠진 구제역 백신 허가 관련) 언론…정부, 돼지 대상 백신에 대한 안전 실험 

실시 않고 업체들 허가, 2013년 미니 돼지 대상 백신 실험에서 18마리 중 17마리 

‘이상 반응’ 확인 ↔ 정부…백신 안전성 실험 결과 적합 인정, 다만, 국내 생산자

단체와 공동으로 실시(2014.5.~9.)한 구제역 백신 접종 부위에서 미세결절※ 확인

※ 오일백신의 흔적(비화농성 미세결절)으로 확인, 시간이 지나면 점차 흡수되며, 화농은

아닌 것으로 확인

- (축산물 수급 안정적으로 유지) 정부, 구제역‧AI에도 불구, 축산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달리 매우 제한적인 상황, 축산물 수급은 안정적

❍ [AI 발생 동향※, 2.22. 현재] △총 87건, △살처분: 108농가(2,966천 수)

※ 2014.12.15. 경기 안성을 시작으로 경기 및 충청, 제주, 서울 소재 철새도래지에서
AI 바이러스 지속 검출(2.22. 기준 20건)

자료 : KBS‧SBS‧YTN‧서울경제‧연합뉴스‧헤럴드경제(2015.2.16.) / 국민일보‧농수축산신문‧뉴스와이어‧NEWSis‧
머니투데이‧파이낸셜뉴스(2015.2.17.) / 국민일보‧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5.2.20.) / YTN‧
경향신문‧농민신문‧매일경제‧서울신문‧연합뉴스(2015.2.23.) / 국민일보‧NEWSis‧연합뉴스(2015.2.24.)

참고 : 농식품부 설명자료_「“‘안전 시험’ 빠진 ‘엉터리’ 구제역 백신 허가”(KBS 뉴스, 2.13) 
보도 관련 설명」(2015.2.13.) / 농식품부 보도자료_「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 
구제역 단가백신(O형) 도입 및 설 명절 대비 방역조치 -」(2015.2.16.), 「구제역, AI 등 
방역 관리 개선에 따라 축산물 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2015.2.18.), 「구제역‧AI 방역
대책 추진 현황과 계획」(20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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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15년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대책」 
시행계획 수립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2.23.)

개요

❍ [농식품부,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 계획(2012 수립) 2015년 세부 시행계획 마련] 

387억 원(전년대비 14억 원↑) 투입, 농업․농촌분야의 대표적 6차 산업인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 (정책 방향)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생산기반 구축, 승마 수요 확충, 

승마장 경영여건 개선, 규제완화 등에 역점을 둔 과제들로 구성

주요 내용

❍ [말산업 인프라 확충] 승마‧조련시설 확충, 말산업 특구 지정

- (승마시설 확충) 지역별 승마수요 등 고려하여 승마장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에 

166억 원(15개소) 지원,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1개소 설치

※ 승마 조련시설 설치 및 개보수 예산: (2014) 98억 원 → (2015) 166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예산: (2014) 15억 원 → (2015) 15

- (특구지정) 제주특별자치도를 말산업특구로 지정(2014.1.)하여 말산업 육성의 

전진기지 마련, 2015년도 30억 원 예산 지원, 1개소 추가 지정

- (전문인력 양성)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2015년 2개소 추가 지정

(2014년까지 8개※), 자격시험 통해 배출된 전문인력의 기술향상 위한 보수교육과 

선진기술 연수 통해 경쟁력 제고, 전문인력 DB 구축

※ 한국마사회, 전주기전대학교, 상주용운고, 남원경마축산고, 서귀포산업고, 서라벌

대학교, 성덕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 [생산기반 구축‧경영여건 개선]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육성, 승마장 설치 컨설팅 등 

실질적 지원 지속

- (전문승용마) 자연교배 또는 인공수정 통해 2017년까지 전문승용마 공급 비율 25%

까지 확대, 우수 종마의 정액 지속 보급, 경주 퇴역마에 대해 시범 경매사업 

추진해 승용마 공급 확대

※ (2014) 120두도입 / 45개 농장에공급→ (2015) 80두추가도입 / 30여 농장에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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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경주마) 우수 종마와 자마 선발 위한 지원(16억 원) 확대, 경주마 브리

즈업(Breeze up) 경매※ 참여 장려금 지원(3억 원) 확대

※ 구매자들이 말의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경매 시행하기 전 경주마들이 200m 전력

질주 하게 하는 방식

- (경영 개선) 학생 승마체험 사업 지자체와 공동 추진하여 승마대중화 여건 

조성, 승마장 등급제 도입 검토, 승용마 전용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 등

❍ [수요 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 승마활성화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말산업 

발전 위해 연관 산업 육성에도 투자 지속

- (승마수요 확충) 방과 후 스포츠데이 승마프로그램 확대(2014 1,000명 → 2015 

1,200), 승마대회 확대(2014 13개 → 2015 14),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등

- (안전한 승마환경 마련) 기승능력인증제 도입 위한 시범사업 추진하여 기승자가 

수준에 맞는 승용마 선택하여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변모

- (연관산업 육성) 다양한 말고기 요리법 개발‧보급, 말고기 소비 촉진, 말 전용 

조사료 생산 시범사업 통해 국내 풀 자원 활용한 조사료 공급 기반 구축

- (말 문화 발굴) 지역별 말 문화 축제 등에 연간 10억 원 규모의 지속적 지원

으로 말 문화 축제를 활성화※하여 말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임자 해변 말 축제(8월), 세계기사선수권 대회(10월), 제주마 축제(10월), 지평선

축제(10월), 도심 말문화 축제(10월), 안성팜랜드 말 문화 활성화(7∼12월), 대백제전

(9월), 마상무예(9월) 등

❍ [지속 성장기반 구축 및 규제 완화] 말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말 전염병 예방 등 

통해 안정화 도모, 승마시설 설치 관련 규제 완화 통한 말산업 성장 기반 구축

- (말산업통계) 말산업 통계포털 시스템 구축, 말산업 실태조사와 함께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 추진※, 콜센터 상시 운영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 지속 관리

※ 전문지식 갖춘 수의사 활용: (2014) 184백만 원 → (2015) 200

- (말방역체계) 19천 여두에 예방백신 접종 지원, 법정 전염병 모니터링 강화, 

중장기적으로 방역정보시스템(KAHIS)과 연계하여 질병에 대해 체계적 관리

- (제도개선) 승마시설 설치의 진입 규제 완화 위한 제도개선※ 추진, 승마 활성화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간 협의 추진 지속

※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2015.1.) 통해 초지에 승마시설 설치 가능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에 승마시설(말 포함)을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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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명절 전 쌀 변동직불금 조기 지급

❍ [농식품부, 2014년산 쌀 변동직불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완료※] 80kg당 

지급단가 4,226원 적용, 총 668천 명(726천ha)에 대해 1,934억 원 지원

※ 통상 3월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을 1개월 앞당겨 2.17.까지 지급 완료

- (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 신청) 3.2.~6.15.까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직접 신청,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 

신청 방식으로 추진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 통해 신규창업농 지원

❍ [농식품부,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 신규창업농 지원] 2015년 농지은행사업 

통해 2030세대 젊은 농업인에게 2,300ha※ 매매 또는 임대 통해 농지 지원

※ 농지은행사업 전체 사업장(14,047ha) 대비 16.4%: 농지임대차 1,742ha, 농지매입

비축 315ha, 농지규모화 매매 243ha

- (기대효과) 자본금 부족 등으로 농지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는 신규창업농에 

도움, 젊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확대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2.23.~]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과 대규모 가축사육업에 우선 도입(2013.2.~), 매년 허가대상 단계적 확대※※

※ 사육시설면적: 소 300m2, 돼지 500m2, 닭 950m2, 오리 800m2 초과

※※ (2013.2.)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대규모 가축사육업 → (2014.2.) 전업규모
→ (2015.2.) 준전업규모 → (2016.2.) 소규모(50m2 초과)

❍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 구축,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마리수 등 기준준수※ 필요

※ 차량사람 소독시설, 방역 차단시설, 축종별 적정 사육마리수 등

❍ [축산업 허가제 조기정착 위해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 점검 강화] 연 2회 이상 

허가대상 농가 정기점검 및 규모별‧축종별 수시‧집중점검 통해 점검 내실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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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2015년 1월 농식품 수출실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2.16.)

개요

❍ [2015년 1월 농식품 수출] 5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8.1%↑

- (품  목) 증가: 배(16.3%)‧심비디움(14.7%)‧라면(15.5%)‧막걸리(5.1%)

감소: 김치(△16.0%)‧마요네즈(△40.5%)

- (수출국) 증가: 중국(40.9%)․대만(25.6%)․ASEAN(19.5%)‧미국(6.8%)

감소: 일본(△12.7%)․홍콩(△5.0%)

주요 내용

❍ [한․베트남 FTA(2014.1.) 계기, 베트남에 국산 “심비디움” 본격 진출] 중국 춘절 

수요로 對중국 수출 증가

※ 심비디움수출액(2,384천달러, 전년 동기대비 15%↑): 중국 2,289(14%↑), 베트남 78(순증)

❍ [對 중국․베트남으로의 “막걸리” 수출 증가세] △중국: 최근 낮은 도수의 주류

소비 증가 추세, 건강에 좋은 웰빙주로 인식, △베트남: 한류 영향으로 외식업체 

중심으로 한국 주류 취급 확대

※ 막걸리 수출액(1,265천 달러, 전년 동기대비 5%↑): 일본 630(28%↓), 중국 253(187%↑),

미국 169(95%↑), 베트남 53(126%↑)

❍ [식품업계의 신규제품 출시로 “라면” 수출 증가세] 불닭 볶음면, 치즈라면 등 

신규제품 잇달아 출시하면서 현지 수요층 확대, 베트남에서는 한국산 라면의 

세련된 포장디자인 등으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정

※ 라면 수출액(17,602천 달러, 전년 동기대비 16%↑): 중국 3,104(12%↑), 미국 2,193(17%↑),

홍콩 1,072(55%↑), 베트남 404(16%↑), 인도네시아 176(21%↑)

❍ [신선 농식품(딸기‧배‧유자차) 수출 증가] △딸기: 홍콩에서 미국․일본산 대비 가격․
품질에서 만족도 높아 수요 증가, △배: 미국 시장 중심으로 수요 증가 지속, 

△중국 춘절 특수로 선물용 패키지 수출 증가

※ 딸기 배 유자차 수출액(천 달러): 6,725 8,281 4,250, 전년 동기대비 1%↑ 1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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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수출실적(부류별)❙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4.1.1.∼1.31. 2015.1.1.∼1.31.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전 체 6,185.4 264.7 458.0 270.6 495.3 2.2 8.1

❍ 신  선 1,122.8 30.5 86.5 31.4 83.1 3.1 △4.0

- 채소류 230.0 6.5 20.9 5.3 21.0 △18.6 0.5

- 김  치 84.0 2.3 7.7 2.0 6.4 △12.1 △16.0

- 인삼류 183.9 0.3 13.3 0.4 13.3 75.8 △0.1

- 화훼류 40.6 0.6 3.6 0.6 3.7 13.7 3.4

- 과실류 259.5 11.0 20.2 12.9 24.4 17.5 20.5

- 버섯류 36.9 1.8 4.3 1.5 3.6 △19.9 △17.4

- 돼지고기 7.8 0.2 0.4 0.1 0.4 △67.6 △0.4

- 가금육류 34.8 1.7 2.7 2.0 3.2 15.3 17.0

- 산림부산물 245.3 6.1 13.4 6.6 7.1 7.4 △47.1

❍ 가  공 5,062.6 234.2 371.5 239.2 412.2 2.1 11.0

- 면  류 320.2 7.5 24.0 8.1 26.8 8.2 11.8

- 소스류 187.7 4.6 12.5 4.9 13.4 7.1 7.2

- 주  류 404.3 32.1 29.4 28.9 25.9 △10.0 △11.9

- 과자류 490.2 8.9 34.4 10.2 40.0 14.2 16.4

- 연초류 702.4 5.6 67.0 6.5 77.6 16.6 15.7

- 유제품 157.2 2.4 7.3 2.5 11.7 7.0 60.2

- 목재류 243.5 41.6 18.2 50.1 16.9 20.5 △7.2

❙농림축산식품 수출실적(국가별)❙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4.1.1.∼1.31. 2015.1.1.∼1.31. 증감률

비중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전 체 6,185.4 264.7 458.0 270.6 495.3 2.2 8.1 100.0

- 일  본 1,316.8 85.5 115.2 73.1 100.6 △14.5 △12.7 20.3

- 중  국 988.0 52.0 61.3 64.4 86.4 24.0 40.9 17.4

- 미  국 594.4 16.0 41.9 15.2 44.7 △4.8 6.8 9.0

- 러시아 221.6 7.0 13.3 1.7 4.0 △75.9 △69.9 0.8

- 홍  콩 368.8 16.8 36.9 16.1 35.1 △3.8 △5.0 7.1

- 대  만 237.0 15.8 18.1 17.4 22.8 10.4 25.6 4.6

- ASEAN 1,054.0 37.5 71.0 43.0 84.8 14.5 19.5 17.1

- E   U 322.7 10.2 18.9 13.3 29.3 30.9 54.8 5.9

- 기  타 1,082.1 24.0 81.3 26.3 87.6 9.7 7.8 17.7

자료 : 기획재정부(2015.2.13.)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기획조정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